
2009년 7월31일 천국성령운동중

금요일 천국성령운동을 하면서 받은 예수님 기도문 이예

요. 천국 성령 말씀 중에 ‘계시 받는 자는 다양하게 받

으라. 는 말씀을 듣고 순간 번쩍 한 것이 ‘예수님 기도

문 받고 싶다’ 였어요. 그래서 ‘예수님 기도 받고 싶어

요. 선생님 좀 기도해주세요.’ 라고 기도했어요. 선생님

께서 말씀을 쓰시면서 손을 물에도 담갔다 깨물었다 예수

님 사진에 놓고 기도 받으셨다는 말씀 듣고 펑펑 울며 선

생님 위해 기도했거든요.

말씀이 끝나고 기도시간이 되니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손

목이 쳐지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

네가 진정 나를 부르짖으니 기도하겠노라. 눈물로 애원하

노니 적어라.

내 하늘 아버지여. 부르나이다.

내 하늘 아버지여. 응답하여 주옵소서.

이 천국 성령 운동을 내가 집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애

원하나이다. 하늘 아버지 들어주소서.

하늘 그 뜻 주여. 이뤄야 되지 않겠나이까.

하늘 아버지여. 이 죄 많은 세상 어찌 하면 좋습니까. 하

나님께 면목이 없습니다. 나를 보내셨을 때 내가 목숨 걸

고 하늘 부르짖었더라면……. 목숨 다하였건만 또 (더 목

숨 걸고) 했다면 어떠했을까요.

이 땅 내려 굽어보는 하나님을 보며, 하나님 저 마음 찢

어집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세상 내려 보는데 저 또한 마

음 하나님과 같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.

그리한 마음가지고, 2천년 지난 지금까지 지구 떠나지 못

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. 언제쯤 끝이 날까

요. 

마지막 천사 장 나팔 이제 붑니다. 얼마 남지 않은 것 아

니라 이제 붑니다. 

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만족하십니까. 하나님 만족하시는 

만큼 해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.

하나님 그나마 이 섭리사가 제겐 희망입니다. 하나님도 

그리하시지요. 

하나님 태초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. 이젠 

정말 끝입니다. 이젠 정말 마지막입니다. 하늘 아버지여, 

이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소서. 

이들을 기억하소서. 섭리사 기억하소서. 내 사랑하는 명

석이, 계순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께서 저를 바

라보시듯 저는 이 아이를 바라봅니다. 

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바로 그 마

음으로 저도 이 아이를 이곳 가운데 가둬두고 제 재림을 

외치고 있습니다. 

저 세상은 그것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자를 힐문합니다. 

정녕 이것이 하나님 마음 이였습니까. 정녕 이것이 하나

님 마음 이였습니까. 

하늘 아버지여, 재림하실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

하소서. 기억하소서. 

제가 무릎 꿇고 울며 이렇게 간구하고 애원하옵나이다. 

진정 기도하노니 이 세상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소서. 

기성에서 그래도 나를 부르짖는 저들, 주일예배 때 한번 

성경피고 말지라도, 그 때라도 나를 부르는 저들, 어찌 

버리고 제가 가겠습니까. 

그러나 하나님 정녕 그러하시다면 저도 그리해야겠지요. 

주여. 하나님. 그러하오나 자비를 베푸소서. 

섭리사통해 역사하여주옵소서. 

이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나이다. 주님. 

내 주인 되는 하나님 여호와여, 이 섭리사로 내가 하늘 

앞 겨우 면목이 섭니다. 

제가 정말 애지중지 기른 자들입니다. 

그리하오니 이들 기억하소서. 이들이 지금 천국성령운동

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한 곳도 빠짐없이 가셔서 

은혜주소서. 

내 어머니, 성령을 주소서. 내가 이리 애원하옵니다. 

그놈의 마귀, 그놈의 사탄, 주여 물리쳐주소서. 이 한 맺

힌 세상. 이 한 맺힌 사탄. 주여. 무찔러주옵소서. 저도 

무찌르겠으니 주여 전능의 손으로 임하소서.

(선생님 기도 부탁드려요.)

선생. 우리 사랑하는 명석이, 계순이 기억하소서. 선아가 

선생 기도 해 달라고 이리 애원하듯이 제가 하늘아버지께 

애원하노니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 위로하여 주사 지켜

주시고 그의 육신 살펴주시어 하늘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

소서. 

그에게 그 외에 내가 무엇을 해주겠나이까. 하늘아버지가 

저를 대하시듯 저도 제 맘 묻고 그에게 갑니다. 그러나 

오늘 밤만은 아버지 그를 기억하셔서 친히 좌정하소서.

모두 내 영을 받고 그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. 그

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 이뤄주옵소서. 

사랑하는 내 애인 선아가 선생 좀 부탁하고 또 부탁한다 

합니다. 

내 아버지여. 오늘 그에게 가슴 뜨겁게 불을 내려주소서. 

뜨겁고도 뜨거운 불을 지금 내려주소서. 지금 그는 섭리

사 위해 기도하고 있나니 이글을 쓰고 있는 선아와 그 모

든 자, 모두 다 기억하시며, 주님 귀히 써주시고, 각 교회

서 울부짖는 자들과 예술단 모여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 

저는요. 아버지. 

이 역사까지 실패하면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. 

하늘 아버지께 면목도 없으며 제 희망도 사라집니다. 



아버지여, 그 2천 년 전 십자가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

도하오니 섭리사에 이 마지막 불을 주소서. 

그리해야 이 지구 구원하여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칼날 

막을 수 있지 않겠나이까. 

사탄이 힐문하지 못하도록 명석이 기준 세웠으니 아버지 

마음껏 축복하소서. 아버지 제가 더 목숨 다할게요. 

아버지 제가 더 뛸게요. 그러니 이 섭리사로 말미암아 뻗

어갈 성령 역사로, 우리 어머니 역사로 전 지구를 구원하

여 주옵소서. 제겐 아버지뿐이나이다. 제겐 섭리사뿐이나

이다. 주여 진정 기도 들어주소서. 기도하고 그도 하겠나

이다. 

마지막 그 날 까지 주여 아버지 저도 기도하고 좇을 테니 

이 지구를 긍휼히 여겨 사랑으로 안어주소서. 지켜주소

서. 

그러나 이들이 정녕 그리하여도 모른다면 심판으로라도 

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. 단 한사람에게도 이 구

원이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마지막 이 기간 아버지 역사하

여 주옵소서. 

내 영의 몸이 또 십자가에 매달릴지라도 아버지여 나는 

진정 원하나이다. 주여 역사하소서. 주여 인도하소서. 주

여 기억하소서. 주여 내 피눈물 기억하소서. 

이 섭리사로 이 모든 지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피눈물 

흘리고 또 흘리겠나이다. 주여 기억하소서. 

주여 인도하소서. 주여 사랑으로 감싸 안으소서. 

나를 기억하소서. 

나를 기억하시사 이 모든 것 이기고, 사탄도 이기고 하늘 

역사 이 땅 가운데 이뤄지며, 하나님과 마지막 그 때 기

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옵소서. 

이 마지막 때 주여. 다 들려올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

마음껏 기뻐하겠나이까. 내 사랑하는 자를 두고 어찌 기

뻐만 하겠사옵나이까. 

그 기쁨의 날 100% 호리라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늘아버

지께 영광이요, 하늘어머니께 기쁨 되는 날 되게 하여주

옵소서. 아버지여 기도응답하소서. 

지금 이 시간 애타게 애타게 애원하고 또 하는 자들 기름 

부어주옵소서. 손잡아 주옵소서.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옵

니다. 이들이 이리 간구하고 나를 부르는데 내가 어찌 이 

기도를 멈출 수 있겠나이까. 

아버지여, 응답하소서. 아버지여, 이 섭리사 불길 허락하

소서. 아버지여 진정 사랑하나이다. 사랑하니 아버지도 

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고 이 지구도 사랑하며 그 모든 

자 이미 영이 된 자들까지 사랑하니 애원하옵나이다. 

나의 사랑 받아주소서. 아버지여 응답하소서. 오직 하늘 

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-지혜로운 것을 구했다. 나도 계속 기도할 테니 너도 꼭 

네 기도하여라. 네가 네 기도의 그릇을 꼭 양껏 채워야만 

해. 알지. 우리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자. 잘 정리해

서 선생과 조은이에게 보내줘. 기도하자. 

2009년 7월31일 천국성령운동중 밤 10:18에 다 적었

습니다. 30분정도의 예수님의 기도를 다 받아 적었습니

다. 예수님께서 흐느끼시면서 기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

요. 


